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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에서는 장애 이해를 위한 자기옹호 프로그램이 지적장애 청년의 장애정체성 및 장

애개방 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에 재학 중인 지적장애 청

년 24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11차시로 구성된 장애 이해를 위한 자기옹호 프로그램은 매 

차시 장애와 관련한 자기지식 및 권리지식, 자신의 장애에 대한 의사소통, 옹호 그룹 유지를 

위한 리더십 영역 등 3교시로 150분간 진행되었으며, 두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여 집단 

간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장애 이해를 위한 자기옹호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

험집단이 장애정체성 및 장애개방 기술의 사전·사후 변화정도가 통제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들에게 자신의 장애를 이해하고 개방하는 기술

을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시도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

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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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삶의 질 및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호

하는 것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정상화의 원리를 기반으로 지적장애인도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갖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그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인

정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장애에 대한 사회

적 개념이 등장하면서 장애를 갖고 있는 개인에 대한 관심을 넘어 개인이 속해있고 

적응해야 하는 환경과 체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이지수, 2014), 21세기에 접

어들며 지적장애에 대한 개념 역시 변화하였다. 

지적장애란 용어의 출현은 생물학적인 잠재능력이 개인의 기능 수준을 결정한다

고 생각하던 과거와 달리 교육 등 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의 양에 의해 한 개인

의 기능성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다(신종호, 김동일, 

신현기, 이대식 역, 2009). 즉 정신지체란 용어를 지적장애로 변경하여 장애가 개인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개인의 능력과 그 개인이 기능하는 맥락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

을 표현한 것이다(Schalock, Luckasson, &, Shogren, 2007). 지적장애의 개념에 

대한 변화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공공정책에도 영향을 주었다. 전문가가 고안한 기관

이 주도하는 프로그램 중심의 과거의 서비스 전달 방식이 지적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에서 생활연령에 적합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인의 요구를 평가하고 적합한 

지원체계를 개발해야 한다는 지원 패러다임으로 전환된 것이다(Thompson et al., 

2006). 따라서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당사자가 본인의 삶의 주인이라는 인식이 더

욱 명확해졌고, 자기옹호는 자기결정과 더불어 지적장애 관련 분야의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Wehmeyer, Bersani, & Gagne, 2000).

적절한 자기옹호를 위해서는 자신의 장점, 선호도, 목표 등을 비롯한 자신에 대

한 지식을 적절하게 갖는 것이 필요하다(Test et al., 2005). 또한 장애인의 경우 

일반적인 자신의 특성과 더불어 자신의 장애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갖는 것이 필요

하다. 장애인이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장애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이기 때

문이다(오혜경, 2006). 그러나 지적장애란 용어가 사회적으로 다양한 낙인을 내포하

고 있다는 현실(McCaughey & Strohmer, 2005; Siperstein, Norins, Corbin, & 

Shiriver, 2003)을 고려한다면,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장애에 대한 지식을 다양

한 관점에서 수용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많은 경우 이들은 지적장애

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아닌, 부정적인 사회적 경험을 통한 부정적 장애 개념을 형

성하고 있으며(김수현, 구정아, 2017), 더 나아가 지적장애인이라는 낙인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 진단을 회피하고 장애 관련 서비스의 이용을 거부하기도 

한다(강종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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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에 대한 개념은 진보하고 있지만 이와 같이 여전히 낙인이 존재하는 현재의 

시대상을 고려한다면, 지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당사자 자신의 장애를 

이해하고 자기옹호 능력을 갖추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지적장애 및 자폐

성장애, 학습장애와 같이 인지적 제한을 갖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자신의 장애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들은 장애인 당사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이

러한 인지적 장애의 특성을 지체장애의 특성과 비교하여 그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으며(Campbell-Whatley, 2008), 동일한 장애에 대해 각 사

람의 감정과 태도가 다를 수 있음을 설명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도 있었다

(Milsom, Akos, & Thompson, 2004). 또한 좀 더 실제적으로 장애와 관련된 자

신의 감정 및 사건에 대한 토의를 통해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모두의 지원요구

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Eisenman & Tascione, 2002), 장애

와 관련된 법적인 지식을 교수하거나 자신의 장애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소개하는 법

을 알려주기도 하였다(Milsom, Akos, & Thompson, 2004). 뿐만 아니라 장애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소개하며 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정치인을 소개한 

경우도 있다(Lindstrom, Doren, Post, & Lombardi, 2013). 

이와 더불어 장애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장애를 보완하기 위한 전략 및 구체

적인 방법과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교수하는 경우도 있었다. 장애 보완 전략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성공한 장애인의 예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장애관련 서비스 수

혜를 위한 법적 절차를 소개하거나(Merlone & Moran, 2008), 장애 관련 서비스의 

역사와 함께 자신의 서비스 수혜경험과 감정에 대한 토론을 기회를 제공하고

(Eisenman & Tascione, 2002), 연령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관련 서비스의 차이

점을 설명하기도 하였다(Milsom, Akos, & Thompson, 2004). 즉 자신의 장애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권리에 대한 지식을 함께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다면적으로 습득되며, 사회

적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나타난다(송인섭, 2013)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장애에 대한 이해 역시 관련 지식을 기반으로 습득할 수 있지만, 더불어 사

회적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장애에 대해 의사소통 하는 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

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자신의 장애를 삶의 현장에서 밝혀야 하

는 순간에 자신의 장애에 대한 관점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난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라영안, 김원호, 2015). 일반적으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장애에 대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하는 과정을 장애개방(disability – disclosure) 이라고 일컫는다

(Lynch & Gussel, 1996). 적절한 장애개방 기술은 사회 참여를 위해 중요한 요인

일 뿐만 아니라(Santuzzi, Waltz, Finkelstein, & Rupp, 2014), 자신의 정체성 형

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동시에 자신의 장애정체성을 기반으로 발현된다

(Thomas, 1998). 그러나 기존의 장애개방과 관련된 연구들은 교육기관에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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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을 위한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고 있는지 등과 같이 현황을 파악하거나(Smith, 

2008), 장애개방을 촉진하는 요인 분석(De Cesarei, 2015), 효과적인 장애개방 시

기, 장애개방 계획 세우기, 의사소통 전략, 자기옹호 기술 등을 제안하는 문헌연구

(Lynch & Gussel, 1996)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장애개방 기술 교수 후 참여자의 

변화를 살펴보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장애개방과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들

이 신체 장애인의 고등교육 및 직업과 관련된 한정된 영역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

다(Spirito & Bellini, 2008; von Schrader, Malzer, & Bruyere, 2014).

아울러 장애에 대한 지식 습득이 사회적 경험 및 관계를 통해 형성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는 동료들 간의 그룹을 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리더십 기술을 신장시키는 것은 장애정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례

로 Anderson과 Bigby(2017)는 지적장애인들이 자기옹호 그룹에 참여하는 것을 통

해 더욱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졌으며, 자기 자신

의 권리를 직접 말할 수 있게 된 것 뿐만 아니라 지적장애에 관한 전문가로서의 정

체성을 갖게 되었다고 보고한다. 이와 같이 지적장애인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가 관

련 지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 하는 과정에서 습득되며 이를 통해 장

애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가 이론적 개념을 소개하거나 신체장애인에 대한 연구에만 치중되어 있어 지적

장애를 대상으로 한 장애개방 관련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편이다. 지적장

애인들 또한 자기 자신의 장애에 대한 개념을 형성할 수 있으며(Kamlager, 2013), 

자기결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장애에 대한 정보 및 장애에 대한 의사

소통 기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적장애인들이 장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다

양한 사회적 맥락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장애에 대해 적절하게 의사소통하는 기술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학습 기회 및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졸업 이후 지역사회 내에서 자기결정적인 삶을 영위해야 할 

청년기의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 이해를 위한 자기지식, 권리지식, 의사소통, 

리더십 등 자기옹호의 구성요소를 균형 있게 포함한 자기옹호 프로그램을 개발하였

다. 특히 프로그램의 내용 전달을 위하여 지적장애 청년들이 경험해봄직한 다양한 

사회적 맥락을 포함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프로그램 진행과정에 다양한 사회적 경험

이 발생할 수 있도록 비슷한 또래의 지적장애인들이 그룹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지적장애 청년들의 장애정체성과 

장애개방 기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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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 이해를 위한 자기옹호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통제

집단 지적장애 청년의 장애정체성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2. 장애 이해를 위한 자기옹호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통제

집단 지적장애 청년의 장애개방 기술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1) 지적장애 청년 

본 연구에는 N대학에 재학 중인 지적장애 청년 24명이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

자 선정 조건은 (1)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지적장애로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11회기 동안 결석 없이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 (3) 한 문장을 읽

고 문장이 표현하는 그림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4)장애정체성 및 자기옹호와 관

련한 체계적인 중재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 (5)부모님 혹은 후견인의 동의를 구한 

사람, (6)장애정체성 및 자기옹호와 관련된 모임에 참석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다. 

또한 연구 종료 이후에도 참여자 집단이 옹호 그룹으로 유지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

해 동일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자 하였다.

참여자들은 모두 부모의 지지를 받으며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들로 연령, 특수

교육 경험, 장애정도, 사회문화적 배경 등에 대한 동질성을 갖고 있는 집단이었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로 지원한 24명의 지적장애 청년들을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기 

시작한 시기 및 장애 등급을 기준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각 짝짓기 배치를 

하였다. 이들에 대한 정보는 <표 1>과 같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동질성 확인을 위해 장애정체성, 장애개방 사전 검사 

점수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장애정체성(t = 

-1.69, p > .05), 장애개방 기술(t = -.12, p > .05)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두 집단은 동질성을 지니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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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참여자 정보 

실험집단(n=12) 통제집단(n=12)

학생

구분

특수교육 서비

스를 받기 

시작한 시기

장애 

등급 

성

별

출생

연도

학생

구분

특수교육 서비

스를 받기 

시작한 시기

장애 

등급 

성

별

출생

연도

A 초등학교 3급 여 1996 a 중학교 3급 남 1996

B 초등학교 2급 남 1995 b 초등학교 3급 남 1996

C 중학교 3급 여 1996 c 중학교 3급 남 1997

D 중학교 3급 여 1996 d 중학교 2급 남 1998

E 고등학교 3급 여 1998 e 고등학교 3급 남 1998

F 고등학교 3급 여 1996 f 고등학교 3급 여 1996

G 초등학교 2급 남 1996 g 초등학교 2급 남 1998

H 초등학교 3급 남 1996 h 초등학교 3급 남 1998

I 고등학교 3급 여 1994 i 고등학교 3급 남 1998

J 없음 3급 남 1996 j 고등학교 3급 남 1997

K 중학교 3급 여 1998 k 중학교 3급 여 1996

L 고등학교 3급 남 1998 l 고등학교 3급 여 1997

2) 연구 조력자 

본 프로그램에는 참여자들과 같은 또래이면서 지적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C 대

학에 재학 중인 청년 7명이 조력자로서 함께 참여하였다. 조력자 선정 조건은 다음

과 같았다 (1)실험집단 참여자들과 연령이 비슷한 사람, (2)연구자가 설명하는 연구

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 (3)11회기의 프로그램에 결석 없이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 (4)2회의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조력자들에 대한 구체적

인 정보는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조력자에 대한 정보 

구분 성별 나이 전공 장애 관련 경험 

가 여 23 디자인 장애학생지원센터 교육 근로

나 남 23 정치학 대학 내 장애학생 도우미 활동

다 남 23 사회복지 지체장애 당사자 

라 남 22 역사 장애학생지원센터 교육 근로

마 남 22 사회복지 대학 내 장애학생 도우미 활동 

바 여 22 행정학 장애학생지원센터 교육 근로

사 여 20 사회복지 시각장애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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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조력자들은 두 차례에 걸쳐 본 연구의 목적 및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와 더

불어 지적장애에 대한 다차원적 개념, 장애인 당사자 주의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또

한 조력자가 프로그램 내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각 상황에 따

른 역할 수행 방안을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조력자들은 연구 참여

자들이 개인의 생각을 표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프로그램 참여 증진을 위해 정보

를 재 진술해주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자기옹호 영상 편집 등 제작 과정을 지원하

였다. 또한 참여자들이 공동의 관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갈등 발생 시 중

재하는 역할을 하였다. 

 2. 실험 기간 및 장소 

장애 이해를 위한 자기옹호 프로그램은 2017년 7월에서 8월까지 주 4회 회기 

당 150분씩 총 11회기에 걸쳐 참여자들이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 시내

의 문화예술 회관 내 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다. 해당 장소는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의 지하철 역 바로 앞에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며, 근처에 다양한 상점 및 문화

예술 공간과 인접하고 있어, 청년들의 자연스러운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갖

추고 있었다.

3. 프로그램 개발과 실시 

1) 장애 이해를 위한 자기옹호 프로그램 개발 절차 

장애 이해를 위한 자기옹호 프로그램은 지적장애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적장애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자신의 장애에 대해 일상생활 속에서 맥락에 적절하게 설명하

고, 같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프로그램은 선행연구 검토 및 지적장애인의 인식 조사를 통

한 프로그램 방향 설정, 프로그램 목표, 내용, 적용 상황 선정, 프로그램 타당도 검

토, 예비연구 수행을 통한 수정을 거쳐 개발되었다. 

첫 번째 단계로 프로그램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문헌을 검토하며, 지적장애 

및 관련 서비스의 의미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이성아, 박승희, 

2015)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더 적절하게 수용

되기 위해서는 장애를 적절하게 개방하는 기술이 필요하고, 장애개방 기술 역시 습

득과 연습의 과정을 거쳐 형성된다는 사실(Jans, Kaye, & Jones, 2012)을 프로그

램에 반영하고자 했다. 뿐만 아니라 지적장애인 12명과의 면담을 기반으로 한 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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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김수현, 구정아, 2017)를 수행하며, 자신의 장애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지적장애인들이 자신과 자신의 장애에 대한 명확한 개념

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며 지적장애인의 정체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

을 세우게 되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문헌연구 및 질적 연구를 통해 추출된 현황을 토대로 프로

그램의 목표, 내용, 적용 상황을 선정하였다. 본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통해 1)지

적장애 청년들이 자신의 장애 및 장애 관련 서비스의 정의를 바르게 알고 자신의 삶

의 현장에서 적절하게 자기의 장애 정보를 설명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여 상황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일련의 과정을 거쳐 장

애인 당사자들이 장애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적절한 장애정체성을 기반으로 자기옹

호 그룹을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의 향상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Test와 동료들(2005)이 자기옹호의 개념적 요소로 제시한 자기지식, 권리지식, 의

사소통, 리더십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또한 문헌 검토 및 특수

교육 전공 교수 2인, 특수교육 박사 2인,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특

수교사 5인, 초기 성인기 지적장애인이 이용하는 기관 종사자 5인, 해당 연력의 지

적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10인, 지적장애인 당사자 10명의 타당도 검토를 통

해 장애개방 기술 교수를 위한 상황을 <표 3>과 같이 범주화하였다. 

<표 3> 장애개방 기술 교수를 위한 상황 목록 

장애개방 기술이 필요한 

상황 범주 
구체적인 상황 

장애 보완을 위한 지원 및 수정을 

요청하는 상황 

공공기관 서류 작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상황 

직업교육 등 교육 참여 시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 

장애 관련 서비스 및 지원제도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 

지하철 요금 할인 등 장애인을 위한 경제적 지원 제도

를 이용하는 상황 
장애인을 위한 대기시간 단축 등 편의 지원제도를 이

용하는 상황 
장애 관련 기관을 이용하는 상황 

입사 및 입학을 위한 면접 등 

공식적인 자기소개 상황

장애인을 위한 기관의 입사 및 입시 면접 상황 

통합된 기관의 입사 및 입시 면접 상황 

친교 모임 등 

비공식적인 자기소개 상황
지역사회 청년 모임 참여 상황 

장애 관련 지식을 명확하게 갖고 

있어야 하는 상황 

장애인식개선 강사의 입장에서 지적장애를 설명하는 

상황 

전자통신을 이용해서 대화하는 상황 
공공기관에 전화로 문의를 하는 상황 

지역사회 내 상점에 전화로 주문을 하는 상황 



장애 이해를 위한 자기옹호 프로그램이 지적장애 청년의 장애정체성 

및 장애개방 기술에 미치는 영향

95

세 번째로 관련 전문가 4인에게 프로그램 구성, 주제, 내용 및 교수방법에 대한 

타당도 검토를 받은 후 예비연구 수행을 통해 프로그램을 최종 수정한 프로그램의 

최종 차시 구성은 <표 4>와 같다.

<표 4> 프로그램의 차시별 내용 구조

차

시

주제 

1교시 2교시 3교시

1

과거와 현재의 나 
과거와 현재 나의 특성 

K1)

나의 특성을 반영한 자기

소개 

C/L　

나의 특성을 반영한 

자기 소개 영상 촬영 

SNS를 활용한 자기소개 

C/L　

2

보편성과 다양성
인류의 보편성과 다양성

 

K

다양성을 옹호하기 위한 

영상

C/L　

옹호 영상 촬영 

계획하기 

그룹 채팅 예정 지키기

SNS 투표 기능 활용

C/L　 

3

지적장애란 무엇인가?
지적장애의 다차원적 정의

지적장애 정의를 위한 필

수 가정 알아보기 

K

강연자가 되어 대중들에게 

지적장애를 설명하기 

K/C/L

강연 영상 촬영 

SNS의 공유 기능 활용

SNS의 댓글을 활용하기

C/L 

4

지적장애인의 특성과 지원전략
지적장애인의 일반적인 특

성과 보완전략 

K 

강연자가 되어 대중들에게 

지적장애인의 지원요구에 

대해 설명하기 

 

K/C/L

강연 영상 촬영 

그룹 활동을 위해 정보 검

색하고 공유하기

SNS 공유기능 활용하기

C/L

5

지적장애인의 권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알아

보기 

K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상

황에서 지적장애를 개방하

기 

K/C

근로계약서 작성 상황 영상 

촬영 

공동의 자금 점검하기 

식당에서 지적장애인의 권

리 보장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지원 고안하기 

C/L

1) K는 자기지식 및 권리지식, C는 의사소통, L은 리더십 영역을 의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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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프로그램의 차시별 내용 구조 (계속)

차

시

주제 

1교시 2교시 3교시

6

지적장애와 차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알

아보기 

K

전화로 정보를 수집하는 

상황에서 지적장애를 개방

하기

K/C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역

할 조정하기 

자신이 원하는 것 분명하게 

표현하기

C/L

7

장애 관련 서비스는 무엇인가? 
장애 관련 서비스의 정의 

및 목적 알아보기 

K

장애 관련 서비스 기관에 

처음 방문하여 자기 자신

을 소개하기 

K/C/L

사교 모임에서 본인 및 친

구를 소개하기

C/L

8

장애 관련 종사자는 누구인가? 
본인이 만난(날) 장애 관

련 종사자의 역할 알아보

기 

K

장애 관련 종사자에게 지

원 요청하기

 

K/C/L

장애 관련 종사자와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

적 기술 

C/L 

9

지적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 1 -고용 및 교육
이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 

탐색 및 이용 방법 습득, 

계획 세우기 1

K/L

면접 상황에서 적절하게 

자신의 장애를 표현하기 

K/C/L

면접 영상 촬영 

약속 시간 정하기 및 지키

기 

C/L

10

지적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 2 -건강, 여가, 일상생활 및 안전
이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 

탐색 및 이용 방법 습득, 

계획 세우기 2

K/C/L

장애인 재정적 지원 및 편

의지원제도를 활용하는 상

황에서 적절하게 자신의 

장애를 개방하기 

K/C/L

재정적 지원/편의 지원 제

도 활용 상황 영상 촬영

그룹 활동 계획 세우기

C/L

11

현재와 미래의 나 
현재의 나의 특성에 대해 

정리하기 / 나의 장점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및 나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안 정리하기 

K/C

현재와 미래의 나를 소개

하기

K/C/L　  

현재와 미래의 나에 대한 

영상 촬영 

모임 약속 정하기 

감사 인사 전하기 

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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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 이해를 위한 자기옹호 프로그램 내용 

각 회기의 첫 번째 교시에는 자기지식 및 권리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장애 및 장애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장애 관련 권리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자기지식 영역은 자신의 장애 및 자신이 이용한 장애관련 서비스에 대

한 정보를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권리지식 영역은 

참여자들이 기본적인 인권이 무엇인지 알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감을 확립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적장

애인이 연령에 따라 이용 가능한 사회전반의 지원체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일방적인 강의 형식의 수업을 지양하고 지적장애 청년들의 참여 기회 증진을 

위하여 협동학습(기독초등학교 협동학습 연구 모임 역, 2005), 웹기반 교수(송은주, 

이숙향, 2014), 플립드러닝(Flipped learning)(박완성, 김효원, 2016) 등의 교수법 

등을 사용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개발 원칙 중 하나인 정보 접근성 증진을 위하여 

활동자료는 쉬운 단어 및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삽화와 함께 지적장애인

이 읽기 쉬운 문서 지침(송남영, 2017)을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두 번째 교시에서는 첫 번째 교시에서 습득한 지식을 기반으로 사회적인 상황에

서 자신의 장애를 설명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술을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즉 장애개방 기술을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장

애개방 기술 습득을 위하여 지적장애인의 옹호능력 향상을 위해 상황을 중심으로 중

재를 실시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한 연구(김주용, 최승숙, 2013; 윤정보, 2016; 

정희승, 박승희, 2011) 및 문제중심학습법(이경순, 송준만, 2007)을 참고하여 문제

해결 전략을 기반으로 한 역할극 형태의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연구자가 제시한 상황을 파악한 후(1단계), 어떠한 범주의 상황인지 탐색하고(2단

계), 각 범주에 맞는 장애개방 전략을 모색하여 역할극을 작성하여(3단계), 팀별로 

역할극을 수행한 후(4단계), 각 상황에 대한 적절한 장애개방 전략을 학습할 수 있

도록 하였다(5단계). 그 중 자신의 장애를 타인에게 설명해야 하는 상황은 1)장애 

관련 증빙 자료만 제시하면 되는 상황, 2)장애로 인한 개인의 특성 및 보완 전략을 

함께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 3)지적장애로 인한 지원요구를 함께 명확하게 이야기해

야 하는 상황으로 범주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세 번째 교시에서는 식사 등의 활동을 하며 그룹유지 기술을 습득하고 리더십

을 신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들(Davidson, 2009; 2015, 

Davidson, Smith, & Naffi Abou Khalil, 2011)은 자기옹호 영상을 촬영하는 과정

이 자기옹호 그룹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학습하는데 적절한 기회를 마련해주며,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학습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장애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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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촉구하는데 적절하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자기옹호 영상 제작을 주요한 

활동으로 제공하였다. 영상 촬영을 위한 역할 정하기 역시 참여자 중심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영상 제작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설명한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조력자

들의 지원을 받아 자신이 맡은 역할을 참여자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영

상 최종 편집의 경우 연구 조력자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종속변인 및 측정도구 

1) 장애정체성 

장애정체성은 장애인 당사자의 장애수용과 속한 집단에 대한 소속감, 타인의 태

도에 대한 자기 인식이 혼합되어 만들어지는 하나의 자아상이다(신은경, 최정아, 

2007). 지적장애 청년의 장애정체성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익섭, 

홍세희, 신은경(2007)의 장애정체성 척도를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 보

완하여 특수교육과 교수 2인 및 특수교육학 박사 2인에게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고 

지적장애 청년 7인에게 예비검사를 통해 사용 적합성을 검토한 후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의 검사지는 <표 5>와 같은 하위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4점 척

도로 평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정체성이 긍정적으로 확립된 것을 의미한다. 원 

척도에 포함된 모든 문항은 적합도(MNSQ)의 Infit 지수와 Outfit 지수가 모두 0.8 

~ 1.2 범주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 산출한 Cronbach α 계수는 .80이다. 

<표 5>  장애정체성 척도의 구성요소 

하위 차원 내용 문항 수 

인간으로의 가치
자신이 인간이라는 믿음 및 장애를 더 이상 비하하지 

않는 과정
9

시민적 권리
장애로 인한 차별과 사회적 장벽에 대한 자신의 적극적

인 태도 
4

공통근거
장애라는 경험이 특정 개인만이 느끼는 독특한 것이 아

니라 유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을 공유하는 것 
3

외적 장애물에 관한 

인식 

장애가 사회적, 문화적, 물리적 환경 속에 존재하며 이

는 제거될 수 있다는 인식 
4



장애 이해를 위한 자기옹호 프로그램이 지적장애 청년의 장애정체성 

및 장애개방 기술에 미치는 영향

99

2) 장애개방 기술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장애를 적절하게 개방하는 기술 변화를 알아보기 위

하여 장애개방 기술 검사를 연구자가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장애개방 기술 검사지를 

개발하기 위해 장애개방 및 지적장애인의 장애 및 장애에 대한 인식 및 경험과 관련

한 선행연구(김수현, 구정아, 2017; 라영안, 김원호, 2015; 이성아, 박승희, 2015; 

Blockmans, 2015; Monteleone & Forrester-Jones, 2016)를 기초로 초기 성인

기의 지적장애인에게 장애개방 기술이 필요한 상황 목록을 작성한 후 특수교육 전공 

교수 2인, 특수교육학 박사 2인, 지적장애 청년들 7인 및 그들의 부모에게 타당도를 

점검받아 제작하였다. 검사지에 포함된 상황은 1)장애관련 증빙 자료만 제시하면 되

는 상황, 2)지적장애로 인한 개인의 특성 및 보완 전략을 함께 이야기해야 하는 상

황, 3)지적장애로 인한 지원 요구를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범주화하였다. 또한 

이와 더불어 적절한 장애개방을 위해서는 장애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아는 것과 상

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반영하여 장애 관련 정보를 가장 정확하

게 표현할 수 있는 강연하는 상황을 삽입하였으며, 상황에 따라 차별성 둔 장애개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대조되는 상황에서 자기소개를 하는 문항을 삽입하였다. 

검사지에는 총 10가지의 상황을 짧은 글과 사진으로 제시하였다. 연구자가 각각

의 상황을 읽어준 후 “이 이야기는 어떤 상황인가요?”라고 질문하여, 참여자가 상황

을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쓰기 혹은 말하기 중 본인이 선호하는 방법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문항의 답변 내용은 연구자가 설정한 기준에 따라 0점에서 2점까

지로 채점되었으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자와 특수교육 전공 박사 2인이 개

별 채점을 한 후 불일치하는 문항에 대해 협의를 통해 재 채점하는 절차를 거쳤다. 

점수가 높을수록 효과적인 장애개방 기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본 연구에

서 산출된 Cronbach α 계수는 .86이었다. 

5. 실험설계 및 절차 

본 연구는 ‘장애 이해를 위한 자기옹호 프로그램’참여에 따른 지적장애인들의 

장애정체성, 장애개방 기술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 사후 검사 통제집단 설계

를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실험설계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사

전안내, 연구 조력자 사전 교육, 사전검사, 프로그램 실행, 사후검사의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 

연구계획에 대한 IRB 승인을 받은 후 본 연구 참여의사를 밝힌 사람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참여자 및 그들의 부모에게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프로그램 운영 시간과 장소, 프로그램 운영의 기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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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이와 더불어 연구 조력자로 참여한 비장애 청년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 지적장애의 다차원적 개념, 장애인 당사자 중심주의, 조력자의 역할 및 

역할 분배에 대한 교육을 2회기에 걸쳐 실행하였다. 

참여자들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사전, 사후 검사는 동일한 조건과 방법으로 

실행되었다. 장애정체성 검사는 집단으로 실시하되 문제를 읽어주기 원하거나 문항

의 뜻을 질문하고 싶은 경우 연구자 및 조력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여

자 2명당 한 명의 조력자가 참여자의 검사 수행을 자연스럽게 관찰할 수 있도록 하

였으며, 문제를 읽지 않고 답변하는 경우에 문제를 읽은 후 생각한 후 답변하도록 

단서를 주려고 계획하였으나 참여자 모두 문제를 읽고 답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

었다. 장애개방 기술 검사는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소그룹실에서 개별적으로 진

행되었다. 검사를 시작하기 전 기술된 상황을 본인이 읽는 것을 선호하는지 연구자

의 음성으로 듣는 것을 선호하는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답변 양식 

역시 본인이 글로 적는 것과 음성으로 답하는 것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11차시로 이루어진 본 프로그램은 연구자가 진행하였으며, 연구조력자들은 지적

장애 청년 3-5명으로 구성된 소그룹에 2명씩 함께 배정되어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참여자들을 임파워먼트하는 역할 및 영상제작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매 차

시 활동 시작 전 조력자들에게 활동 소개 시간이 있었으며, 각 한 차시의 활동은 3

교시로 구성되어 150분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9차시의 경우 1교시에는 성인기 지

적장애인의 고용, 학업을 위한 지원체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교시에는 취업을 위한 면접 상황에서 자신의 장애를 개방하는 의사소통 기술을 연

습하고, 3교시에는 모의 면접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그룹 활동과 더불어 약속시

간을 정하고 지키는 것의 필요성을 논의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각 교시의 활동은 

약 50분 동안 이루어졌으며 1교시와 2교시 사이에는 약 5분 정도의 휴식 시간을 제

공하고, 2교시와 3교시 사이에는 다과를 제공하였다. 더불어 통제집단의 경우 실험

기간 동안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을 하였으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가 마

무리된 후 동일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자료 처리 

장애 이해를 위한 자기옹호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장애정

체성과 장애개방 기술 변화에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장애

정체성 검사와 장애개방 기술 검사 점수의 사전, 사후 점수의 차이에 대해 두 독립

표본 t 검점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통계적 문석을 위하여 SPSS 22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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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재충실도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프로그램 계획서에 명시한 진행계획과 절차를 정확하게 

준수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해 중재충실도를 측정하여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

다. 중재충실도 설문지는 계획에 따라 중재를 정확하게 실행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적절하게 실행한 항목은 1점, 실행하지 않았거나 정확하

게 실행하지 않은 항목은 0점으로 처리하여 점수를 산정하였다. 1, 2, 3 회기에는 

중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확인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중재를 실시하는 

연구자와 연구보조원 한 명이 지속적으로 중재충실도를 점검하였다. 그 후 연구자는 

모든 회기 중재충실도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연구보조자는 홀수 회기마다 중재 충

실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산출한 중재충실도의 평균은 93.33%로 나타났다. 

8. 사회적 타당도 

1) 지적장애 청년이 평정한 사회적 타당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적장애 청년들에게 장애 이해를 위한 자기옹호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 실생활에 적용 가능성, 흥미 및 기대 충족 여부를 물어보는 

내용의 총 8문항, 3점 Likert 척도로 사회적 타당도를 측정하였다. 이들의 응답 평

균은 2.86점으로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나는 앞으로도 연구모임에 계속 참여하고 싶다.’,‘친구들에게 연구모임을 추

천하고 싶다.’ 등의 항목을 평균 2.92점으로 상당히 높게 평정한 것을 살펴볼 수 있

었다. 

2) 연구 조력자가 평정한 사회적 타당도 

중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한 비장애인 조력자들에게도 프로

그램의 내용과 진행 방식의 적합성,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의사, 기대 충족 여부 등을 

물어보기 위하여 7문항 Likert 5점 척도의 질문지를 사용하여 사회적 타당도를 측

정하였다. 전체 문항에 대한 평균은 4.62점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라는 항목과 ‘프로

그램의 각 회기의 전개방식이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도를 높이는데 적합한 편이

었다.’란 항목 등이 평균 4.83의 가장 높은 점수로 평정되었다. 이와 더불어 프로그

램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및 참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자유롭게 기록하도록 하

였으며,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한 조력자는 본 프로그램 조력 경험을 통해 장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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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상대방에게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으며, 관련 프

로그램이 더 많은 장애인을 위해 다양하게 확대되었으면 좋겠다고 기술하기도 하였다. 

Ⅲ. 연구 결과

장애 이해를 위한 자기옹호 프로그램이 지적장애 청년의 장애정체성 및 장애기

방 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두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장애 이해를 위한 자기옹호 프로그램이 지적장애 청년의 장애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 지적장애 청년의 장애정체성 총점은 중재 실시 후 

평균 7.67점 증가하였고, 통제집단의 경우는 3.08점 하락하였다. 두 집단의 사전검

사와 사후검사의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두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 

= 3.88, p < .01). 이러한 결과는 장애 이해를 위한자기옹호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

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장애정체성이 긍정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표 6> 참조).

장애정체성 척도는 인간으로의 가치, 시민적 권리, 공통근거, 외적장애물에 대한 

인식 총 네 가지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되는데, 4가지 하위영역 중 시민적 권리(t = 

2.68, p < .05), 공통근거(t = 2.33, p < .05), 외적 장애물에 관한 인식(t = 

2.19, p < .05) 영역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변화량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반면 인간으로의 가치 영역(t = 1.79, p > 

.05)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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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장애정체성 검사 점수의 사전․사후 차이에 대한 t 검정 결과

영역 집단
사전 검사 사후 검사 

사전·사후 차

이 t
M SD M SD M SD

총점 

실험집단
(n=12)

51.08 6.68 58.75 6.48 7.67 7.45
3.88**

통제집단
(n=12)

56.92 9.95 53.83 9.83 -3.08 6.04

인간으로의 
가치

실험집단
(n=12)

25.25 3.67 27.92 4.25 2.67 4.91
1.79

통제집단
(n=12)

24.17 5.67 23.83 5.75 -.33 3.11

시민적 
권리

실험집단
(n=12)

8.83 2.41 11.08 1.78 2.25 1.36
2.68*

통제집단
(n=12)

12.33 3.23 11.83 2.41 -.50 3.26

공통근거

실험집단
(n=12)

5.58 2.11 7.17 2.82 1.58 3.29
2.33*

통제집단
(n=12)

8.17 2.41 7.25 2.01 -.92 1.73

외적
장애물에 
관한 인식

실험집단
(n=12)

11.42 1.73 12.58 1.83 1.17 2.52
2.19*

통제집단
(n=12)

12.58 1.83 10.92 2.81 -1.50 3.40

**p < .01, *p < .05

2. 장애 이해를 위한 자기옹호 프로그램이 지적장애 청년의 장애개방 기술에 

미치는 영향 

장애 이해를 위한 자기옹호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장애개방 기술 점수

는 사전 검사 평균 5.67점에서 사후 검사 평균 13.33점으로 평균 7.67점이 상승하

였다. 그러나 통제집단의 장애개방 기술 점수는 사전 검사 평균 5.83점에서 사후 검

사 평균 5.25점으로 평균 0.58점 하락하였다. 두 집단의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점

수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두 독립표본 t 검

정을 하였으며, 분석결과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 = 

6.92, p < .001). 이는 장애 이해를 위한 자기옹호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장애개방 기술이 통제집단의 장애개방 기술보다 유의하게 큰 폭으로 향상되었다는 

것을 나타냈다(<표 7> 참조). 따라서 장애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이 지적장애 청년의 

장애개방 기술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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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장애개방 기술 검사 점수의 사전․사후 차이에 대한 t 검정 결과 

집단
사전 검사 사후 검사 사전·사후 차이 

t
M SD M SD M SD

실험집단

(n=12)
5.67 3.63 13.33 4.01 7.67 3.45

6.92***

통제집단

(n=12)
5.83 3.16 5.25 2.49 -.58 2.28

***p < .001

 Ⅳ.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장애 이해를 위한 자기옹호 프로그램이 지적장애 청년의 장애정체성 

및 장애개방 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

게 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애 이해를 위한 자기옹호 프로그램은 지적장애 청년의 

장애정체성 및 장애개방 기술 습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실험집단 지적장

애 청년들의 장애정체성 및 장애개방 기술의 변화 정도가 통제집단과 비교해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 이해를 위한 자기옹호 프로그램이 지적장애 

청년의 장애정체성, 장애개방 기술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프로그램이 자기지식, 권리지식, 의사소통, 리더십과 같은 자기

옹호의 교육적 구성요소(Test et al., 2005)를 고루 포함하도록 설계 한 것이 참여

자들의 장애정체성 및 장애개방 기술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적장애인들

은 사회적 낙인과 배제를 지각하며 부정적인 자아개념(주영하, 정익중, 2016; 

Jones, 2012) 및 왜곡된 장애개념(김수현, 구정아, 2017)을 형성하고 있었다, 따라

서 장애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와 관련된 자신의 필

요와 요구를 의사소통하는 전략과 더불어 같은 요구를 갖고 있는 동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리더십 기술을 포함한 종합적인 자기옹호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 지

적장애 청년들의 장애정체성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기옹호란 개인과 개인이 소속된 집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와 

요구를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하여 보호하고 관철시키기 위한 표현 방법이

자 실천기술(김기룡, 2014)이며, 장애인이 개인적 혹은 집단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과 집단의 변화를 

위한 운동(Advocating Change Together. 2002)이다. 또한 교육적 측면에서 Test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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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2005)은 자기옹호의 구성요소를 자기지식, 권리지식, 의사소통, 리더십으로 

정의하였다. 자기지식은 자기옹호의 첫 단계로 자신의 흥미, 선호, 강점, 필요, 자신

의 장애의 특성 등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Abery, 1995; Test et al., 2005 재

인용). 권리지식이란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장애가 있는 개인으로서의 권리를 아는 

것을 의미한다(김용득, 2016). 선행연구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야기하기 이

전에 자신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지식과 권리지식은 자기옹호

를 위한 기본적 토대가 된다고 언급한다 (Wehmeyer & Palmer, 2012). 이와 더

불어 의사소통 능력은 대화기술, 신체적 언어기술 등을 포함한 자기옹호를 위한 대

표적인 기술이다. 마지막으로 리더십은 집단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배우고 집단 내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와 같은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며 자신을 

보호하고 개인과 집단의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총 11차시 프로그램은 각각 3교시로 구성이 되었으며, 1교시에는 장

애와 관련 된 자기 지식 및 권리 지식을 학습하고, 2교시와 3교시에는 습득한 지식

을 기반으로 의사소통 및 리더십 기술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5

차시의 1교시에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알아보고, 2교시에

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상황을 역할극으로 구성하여 법을 근거로 자신에게 필요

한 사항을 요청하기 위한 장애개방 기술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어서 3

교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상황을 영상으로 제작하고, 활동을 마친 후 식사를 

할 때 식당 내에서 지적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해 논

의해 보았다. 자신의 권리에 대해 습득한 지식을 제공하고, 실제 상황에서 자신의 권

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장애를 개방하는 기술을 학습하며,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동료와의 집단과의 상호작용 기회를 마련해 준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장애에 대해 옹호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고, 관련 경험을 

한 것이 참여자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옹호 활동 참여가 장애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는 선행연

구들(Anderson & Bigby, 2017, Caldwell, 2010; Tideman & Svensson, 2015)

과 맥락을 같이하는 바이다. 

둘째, 특정 연령대의 동질적인 문화적 배경이 있는 지적장애 청년들의 집단을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 참여자들의 장애정체성 및 장애개방 기술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들 개개인은 지적장애에 대해 부정적

인 감정과 지식을 완고하게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룹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프

로그램은 12명의 지적장애 청년들이 장애 관련 주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상호 지지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촉진하였다. 예를 들어 지적장애인의 특성

에 대해 알아본 후 자신의 지원요구를 살펴보는 4차시 활동 중 한 참여자는 자신의 

제한점을 발견하며 좌절감을 토로하였다. 그러나 다른 참여자들이 동료로서 바라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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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장점을 일깨워 주거나 일상생활 경험을 기반으로 적절한 보완 전략을 연결

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장애로 인한 기능성의 제

한을 정의하며 무거워지는 분위기가 이미 지원을 경험하였거나 보완 전략을 갖고 있

는 동료들의 지원과 일상생활 경험을 근거로 완화되곤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한 사람의 정체성 형성이 개인과 사회 간의 상호조절 과정이며, 

사회의 다양한 관계망 속에서 여러 체계와의 상호작용하는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는 

이론(김동배, 권중돈, 2010)과 맥락을 같이 한다. 자신에 대한 수용력과 더불어 다

양한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은 한 개인의 정체감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원이다(정귀순, 2007). 따라서 선행연구들(문주영, 

2013; 신은경, 최정아, 2007; 엄정혜, 2012; 이웅, 이주희, 이한나, 2011; 이한나, 

2008)은 장애정체성 역시 사회적 지지도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본 프로그램 참여자들 역시 동료들과 함께 장애 관련 주제에 대한 활동을 하며 형성

하게 된 상호지지가 장애정체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더불어 그룹 활동 중에 발생한 자연스러운 동료 모델링이 장애개방 기술 증진에

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2명의 지적장

애 청년들이 한 집단으로 장애 이해를 위한 자기옹호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장애

에 대한 의사소통 기술을 주로 학습하는 각 회기의 2차시 활동에서는 주로 3~5명

씩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역할극을 만들고 시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각 그룹 내에서 역할극을 구성하면서 참여자들 간에 다양한 상호작용이 발생

했으며, 해당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를 위해 필요한 전략을 적절하게 제시하는 참여

자의 발언을 모방하는 등의 학습이 이루어졌다. 또한 본인 속하지 않은 그룹의 역할

극을 관람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에서도 적절한 기술에 대한 강화와 학습이 이

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장애개방 전략을 실행하는 역할극의 주인공이 동료가 되는 

경우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는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다소 완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셋째, 동료 학습자 간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교수방법을 사용한 

것이 참여자들의 장애정체성 및 장애개방 기술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

다. 개인의 정체성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 상호작용 경험을 기반으로 형성

된다. 지적장애 청년들이 갖고 있는 자신의 지적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 역시 사회

적 경험을 기반으로 형성된 것을 살펴볼 수 있다(김수현, 구정아, 2017). 그러나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장애 관련 주제를 기반으로 다양한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도록 

구조화 되었고, 참여자들은 본 연구 프로그램에 동료와 함께 참여하며 장애 관련 주

제를 기반으로 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에 따라 본 연구 기간 

중에 경험한 다양한 상호작용이 각 참여자의 장애정체성 변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

라고 추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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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본 연구 프로그램의 5차시와 6차시는 협동학습 전략을 활용하여 ‘발
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

한 법률’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하였는데 법의 내용을 파악하는 과

정에서도 교수자 중심의 활동이 아닌 학습자 중심의 협동학습을 통해 학습자간 상호 

의존성을 높일 수 있었다. 이는 협동학습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 참여자 간 협력, 긍

정적 상호작용이 활성화 되어,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형성될 수 있다(김

수현, 채정현, 1998; Slavin, 1991)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장애와 관련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거나 직면하기 어려워 회피했던 지적장애 청년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선정한 상

황 중심의 역할극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경험해 봄직한 가상의 장면 속

에서 지적장애 청년으로서 문제해결 전략을 적용하며 적절한 반응을 연습하거나 관

객 및 상대방의 역할을 맡아 자신이 경험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역할을 경험 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동료들과 장애개방을 소재로 한 역할극을 구성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상당히 즐거워하였으며, 장애 관련 소재를 즐겁게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경

험을 통해 장애에 대한 대체 감정을 경험할 수 있었다. 자기옹호와 관련된 선행연구

들(김주용, 최승숙, 2013; 김현용, 최진혁, 김대용, 2017; 방명애, 전수정, 2007; 정

희승, 박승희, 2011) 역시 지적장애인의 자기옹호를 위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

해 역할극을 활용할 경우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갖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 

선정 및 실험진행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특정 대학교에 재학 중 지적장애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장애정체성이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려할 때, 장애와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을 갖고 각 참여자들의 지식을 재구성하기에는 다소 짧은 기간이었다. 

본 연구의 짧은 실험기간은 연구 참여자들의 장애정체성 중 인간으로의 가치 영역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변화에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한 원인 중 하

나로 해석할 수 있다. 장애 정체성의 다른 하위 영역인 시민적 권리, 공통근거, 외적 

장애물에 대한 인식 등은 지식과 경험을 통해 단 기간 내의 변화가 가능했으나 자신

의 가치에 대한 신념이 변화하기에는 더욱더 긴 시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자신의 장애를 개방하는 기술 역시 실제 상황 속에서 측정한 것이 아니기 때

문에 일반화 가능한 기술 습득을 측정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장애정체성(신애자, 김용수, 2017; 배영광, 

이동혁, 차주환, 2016; 채기화, 2015) 및 장애개방(Blockmans, 2015; De 

Cesarei, 2015; Furr, Carreiro, & McArthur, 2016; Jans, Kaye, & Jones, 

2012; von Schrader, Malzer, & Bruyere, 2014)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이 주로 신

체 장애인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데 반해 지적장애인들에게 자신의 장애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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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개방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시도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 사회 문화적 배경, 장애 원인 등을 

고려한 지적장애 관련 지식 기반의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일례로 본연구에서는 청년기의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단기 집중적인 프

로그램을 진행하였으나 장애에 대한 개념 및 정체성은 한 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

니란 사실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정체성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

그램의 부재로 성장기에 부정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 지식이 쉽게 변화하지 않는 모

습을 본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따라서 아동기에 장애진단을 받는 시기, 시간제 

특수학급에서 개별화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 및 청소년기의 진로 탐색을 하며 대

학 진학, 군 입대 계획을 하는 시기 등 각 생애주기에 따라 적절하게 자신의 장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우 약체 X 증후군 협회(www.fragilex.org.uk) 등 장애

인 단체에서 회원들을 위한 장애 관련 책자 등을 배포하며 당사자가 자신의 장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국내에서도 비교적 유

사한 외모 특성과 더불어 행동표현형을 갖고 있는 지적장애인들이 자신의 특성에 대

해 이해하고 적절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이들의 건강

한 정체성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애에 대한 관점과 필요 지식은 각 사람의 사회, 문화, 경제적 배경에 따

라 다르다. 예를 들어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종교는 각 사람의 정체성 및 문화 형성

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김동기, 2011). 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 또한 자녀

의 장애에 대한 관점 변화 과정에서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김윤희, 김진숙, 

2014, Poston & Turnbull, 2004). 따라서 특정 종교를 갖고 있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종교적 관점을 담은 장애 이해 프로그램이 개발하는 등의 시도가 이루어진

다면, 지적장애인들에게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청년기의 지적장애인이 자신의 장애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기옹호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함으로써 지적장애 청년의 장애정체성 및 장애개방 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물론 지적장애인이 자신의 장애를 적절하게 이해하고, 주

변 사람들과 장애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더욱더 다

양한 유형의 지원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장애를 좀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지원 방안 개발의 기초자료로서 본 연구의 과정 및 결과가 

장애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는 지적장애인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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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self-advocacy 

program focusing on disability awareness on disability identity and disability-disclosure 

skills of young adults with disabilities. The participants were 24 young adults with 

disabilities who are in their 20s and attending a college. The self-advocacy program 

focusing on disability awareness consisted of 11 sessions and each session was 

conducted over three class periods. The first class of each session was on sharing the 

participants’ knowledge of their own disabilities, information on services, and rights 

related to their disabilities. The second class allowed the participants to practice skills 

for explaining their disabilities and advocating their rights in different social settings. In 

the third class, group activities were provided to help the participants maintain support 

groups and increase their leadership skill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self-advocacy program on disability identity and disability-disclosure skills of the 

participants, two independent t-test was us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statistical differences in disability identity and disability-disclosure skill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verified the 

possibility and effect of developing programs based on disability-related knowledge for 

improving disability identity and disability-disclosure skills.

Key Words : disability-disclosure, disability identity, self-advocacy, young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